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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리와 민족의 죄악을 함께 감당하라 

지도자들이 더 회개해야 한다는 내용

[ 2010. 2. 10. 새벽 4시 경

  기도를 시작하며 

  이번 주 말씀에 따라 깊은 회개에 들어갔습니다. 

  회개기도를 하던 중, 주님이 제 머리카락을 잡고 

  가위로 자르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른 채, 

  계속 기도를 했고 그 때 말씀이 왔습니다. ]

에스겔과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며

음행한 햇수대로 죄악을 짊어졌듯,

너희 선생도 너희 죄를 그렇게 짊어지고 있다. 

너도 그렇게 해야지. 

선지자가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어  

민족의 죄를 짊어지듯 말이다. 

(제가 아까 보았던, 주님이 제 머리카락을 잘랐던 환상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선지자 누가 머리를 잘라요?”

주님은 “에스겔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에스겔서를 뒤졌고, 

에스겔서 5장에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음행한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

다.)

「 에스겔 5장 1절~3절 :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삼분지 일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삼분지 일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삼분지 일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후 내용 생

략) 」

(이 말씀을 보며 

 민족이 죄를 졌는데, 왜 선지자가 삭발을 해야 하는지,

 또 왜 하필이면 머리털에 삭도를 대는지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

(선지자도 함께 죄악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민족의 죄를 함께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책상 구석에 놓여있던 

  제 작은 성경책을 펴시더니 책장을 넘기셨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책장을 넘기시는 정도로 보아 

  ‘신명기 정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예수님 어디를 찾을까요?” 물었습니다. 

  “네 작은 성경책을 펴면 바로 그 부분이 나올 것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실제 그 작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한 번에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명기 21장이 나왔습니다. )

「 신명기 21장 11~12절입니다.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

( 이 말씀을 본 후, 구약 시대 법으로, 

  누군가를 깨끗케 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머리를 미는 것이었구나 하며 깨달아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섭리는 어떤 죄들을 회개해야 하나

요?”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

지도자들이 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너희 잘못을 너희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죄, 회개

하라. 

꼭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구나. 

내 심정 아는 자들이, 짊어지고 회개 해줘야 할 것이 많

다.

너무 많은 죄가 있어서 

네 선생 혼자 지기엔 너무나 무겁다. 

선지자가 죄악의 햇수를 날수로 환산하여 감당하듯 

지금은 너희 선생이 짊어지고 있다. 

너희들 심정을 아는 자들이 같이 

모든 자들을 위해 회개해줘야 

너희 선생이 죄악을 짊어지는 날 수가 줄어든다. 

할 수 있거든 온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라. 

그러나 섭리만의 죄도 많구나.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등의 선지자들이 

패역한 세대의 죄악을 감당하느라 고생했다. 

마음이 아프지만 너희도 그들처럼 회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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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 죄가 얼마나 많은데……. 너무 무겁습니

다……. )

그래.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회개하는 만큼 용서해 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녕 용서해주리라. 

너희는 회개에 집중하라. 

너희가 회개할수록 

너희 선생이 안에 있는 날 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라.  

섭리 열매는 썩은 열매가 되지 않기를 원하기에 

회개시키는 것이다. 

한 사람 썩은 것이 옮아, 두 사람 세 사람에게 옮겨가니

죄를 잘라야 한다. 죄의 삯은 사망이다. 

머리카락 한 터럭만큼도 있어선 안 된다. 

지도자들의 죄가 너무 많구나. 

성전 앞마당부터 깨끗케 할 것이다. 

내 마음으로 생명을 다루지 못한 죄들 회개하라. 

내 마음으로 생명을 다루지 못한 죄들 회개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 선생이 준 사랑을 

나누지 않는 자가 있으니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지 아느

냐.

( 여기까지 말씀을 주시고는, 

“이번 주에는 깊이 회개해야 깊은 말씀 주겠다.”

 라며 깊은 기도를 당부하시고는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어서 같은 맥락의 계시를 주셨습니

다.)


